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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이나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일도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닙니다. 흔한 질병인 감기도 인류가 가축을 기르면서 시작된 대표적

인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 전파 가능

한 질병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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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교수가 답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 여파가 1년 넘게 이어지며 손 소독제

는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마트, 승강기, 은행, 병원 어느 장소

를 가든 손 소독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기 어려운 상

황에서 손 소독제만으로 손에 묻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일 수 있어 편리

하기 때문입니다. 

손 소독제의 70%는 살균력 강한 에탄올

손 소독제는 젤 상태의 용액에 살균 성분을 넣은 제품입니다. 이때 살균 

성분으로는 피부 소독제로 사용하는 에탄올을 가장 많이 씁니다. 에탄올

은 오래전부터 세균이나 곰팡이를 제거하는 용도로 널리 쓰였습니다. 물

론 바이러스도 죽일 수 있죠. 에탄올은 특히 피부에 생긴 상처를 소독하

거나 의료용 도구를 살균하기 위해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는 

주사를 놓을 때, 해당 부위를 에탄올 적신 솜으로 먼저 소독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손 소독제를 만들 때 100% 순수한 에탄올보다 에탄올

의 양이 전체의 60~80%인 것이 살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살균력 강한 에탄올이 고농도로 포함된 만큼,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뜻밖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2020년 6월 대구에서는 한 어린이가 승강기 버튼 옆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다가 각막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이는 

손 소독제를 쓰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소독제 뚜껑을 눌렀습니다. 그 순

간 뿜어져 나온 소독제가 어린이 눈에 튀어 각막에 화상을 입힌 것이죠. 

미국에서도 한 시민이 소독제를 쓴 후에 촛불을 켰다가 화상을 입는 등 

끔찍한 사고를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손 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미생물의 인지질 막을 파괴하고 단백질

을 변성시킵니다. 또 삼투 현상으로 미생물에게 탈수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탈수 현상으로 죽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손 소독제가 우리 몸속 세포도 파괴할 수 있다는 뜻도 됩

니다. 다행히도 인간의 피부 표면에는 외부 유해물질의 침입을 차단해주

는 강력한 면역 조직 표피층이 있어 세포를 보호합니다만, 손 소독제를 

너무 자주 쓰면 피부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특히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해 

지나치게 많이 쓰면 피부가 건조해 갈라집니다. 

피부도 이러한데, 입이나 눈 속에 에탄올이 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도수가 강해 독주로 불리는 위스키나 고량주에도 에탄올이 

40~60% 들어있습니다. 손 소독제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술인 셈입니다. 

실수로라도 입에 넣었다간 입과 소화기에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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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눈에 들어가면 각막에 화상을 입게 되죠. 

한편 손 소독제를 만들 때 에탄올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산화 염소

(ClO2)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산화 염소는 연한 적갈색의 물질로, 섭씨 

11℃에서 기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산화 염소는 강한 산화력을 가진 

살균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종이를 만드는 펄프 공장에서 표

백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정수장과 수영장에서 살균제로도 이용하거나 

상처를 소독하는 약품에 쓰이기도 합니다.

항균 필름, 자외선 소독기… 효과 있을까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는 작은 침방울을 뜻하는 비

말을 통해 확산합니다. 실내 공간에서 비말은 약 2m 정도 날아갑니다. 에

어컨을 켜놓은 실내에서는 비말이 더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가능성은 비

말보다 낮지만,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내에 

함부로 살균제를 뿌리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특히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

딘(PGH), 폴리헥시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아이소싸이아졸리논(MIT), 

클로로메틸아이소싸이아졸리논(CMIT) 등의 살균 성분이 함유된 살균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살균제를 분무한 실내에 장시간 머무르지도 말아

야 합니다. 실내 공기가 오염됐을까 염려된다면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건물 바닥, 외벽, 복도 등에는 다량의 살균제를 뿌려봤자 효과가 없습니

이산화 염소의 두 공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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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철, 자가용 바닥에 뿌린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문 손잡

이, 테이블 표면, 승강기 버튼 등 직접 손이 닿는 곳을 소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땐 살균제를 뿌리는 것보다 헝겊에 살균제를 적셔 닦아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제품은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플라스틱 

항균 필름 속 살균 성분이 필름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를 제거해준다는 주

장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스코로나바이러스-2가 파괴되려

면 바이러스가 살균 효능이 있는 살균제와 직접 닿아야 하거든요. 또 과

거에 은나노 입자를 넣어 살균력이 높다는 ‘은나노 젖병’이 유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효과를 확인할 수 없

다는 이유로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산화 염소를 방

출하는 목걸이를 하면 얼굴 주변의 사스코로나바이러스-2가 제거된다는 

주장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효과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손 소독제와 함께 자외선 소독기를 이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실제로 자

외선이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외선램프에 한 번 

스친다고 바이러스가 모두 죽는 것은 아닙니다. 자외선을 직접 쪼여야 바

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외선의 세기도 

강해야 합니다. 병원 전문가들처럼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

니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외선도 눈에 

쬐면 위험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